
광주북구체육회,‘생활체육대축전’선수단 응원

정희환 회장과 김웅정 상임부회장 등 임원진과 직원들이 지난 26일 막을 내
린 ‘2026 경남 전국생활체육대축전’ 현장을 찾아 선수들을 격려했다고 27일 
밝혔다.
방문단은 경남 김해진영공설운동장에서 열린 광주 60대 남자 축구팀의 선전
을 기원하며 격려금 전달과 함께 뜨거운 응원을 보냈다. 광주팀은 이날 강원
도와의 경기에서 뛰어난 팀워크와 완벽한 협력 플레이로 3대 2 승리를 거뒀
다.
정희환 북구체육회장(리치씨앤에스 대표이사)은 “멋진 60대 축구선수단 여
러분 한 분 한 분의 열정과 투지가 북구체육회의 큰 자부심이며 힘이다”며 
“앞으로도 변함없는 응원과 지원을 약속드리며 선수 여러분의 건강과 성공을 
기원한다”고 말했다.
이와 함께 북구체육회 임직원들은 봉화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
을 참배하며 고인의 뜻을 기렸다.
한편 광주시 선수단은 이번 대회 31개 종목에 700명이 참가해 총 51개의 
메달(금 10개, 은 21개, 동 20개)을 획득했다. 검도, 야구, 족구, 줄넘기, 축
구 종목에서 종합 3위를 기록했으며, 족구 단체전에서는 60세 이상 남자 일
반부와 여성부 우승을 차지해 주목을 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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